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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것을 보면 그게 가풍이든 유전자이든, 집

안 내력이라는 것에 대해 곰곰 생각하게 됩니다.

다시 김대건 신부님에게로 돌아가 보면 이 가문

도 예사롭지 않습니다. 예술가 집안의 경우엔 가풍

이라기보다는 재능 유전자의 영향이 크다는 생각

이 든다면, 김대건 신부님 집안 경우엔 증조할아버

지(김진후), 작은할아버지(김종한), 아버지(김제준)에 이

어 김대건 신부님까지 4대에 걸친 순교자 집안이

라는 점, 그것은 그 댁에 흐르던 가풍, 집안 환경

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.

신앙적으로, 음악적으로 훌륭한 가문들을 살펴

보다가 내 가정을 돌아봅니다. 

‘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’는 속담도 있는

데, 나는 올해 어떤 행동으로 집안 환경을 만들어 

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? 마음먹

기와 달리 번번이 실패하는 웃음 띤 얼굴, 부드럽

고 품위 있는 말투를 다짐해봅니다, 또 기부와 봉

사를 통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실천해보렵

니다. 거기에 매일 기도하는 모습, 성경을 읽는 모

습이 더해지면 금상첨화겠지요?

프란츠 도플러 <헝가리 전원 환상곡> 감상 

이 곡은 플루트와 피아노 2중주로 연주되기도 하고, 플

루트와 오케스트라의 협주곡 형태로 연주되기도 하는 

10분 내외의 소품입니다. ‘환상곡(Fantasy)’답게 몽환적, 

명상적인 플루트 음색으로 시작해서, 뒤로 갈수록 ‘전

원’이라는 곡 타이틀에서 짐작하듯 플루트 특유의 맑고 

청아한 소리로 경쾌하게 연주되죠. 이곡을 듣다 보면 작

곡가인 도플러 자신이 플루티스트였기에 플루트라는 악

기로 연주할 수 있는 기교를 한껏 담아냈구나 하는 것을 

느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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